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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위원장 이수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7층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2630-7085

되풀이되는 관계성 범죄 참극,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흉악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

다. 지난 11일 새벽,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남성이 송파구의 골목

길에서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경찰이 납치된 아내를 강원

도 양양에서 구출하였으나, 딸의 눈 앞에서 흉기에 찔린 장모는 결국 목숨을 잃

었습니다. 이미 범행 전에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스

마트워치 발급과 동시에 접근금지가 시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찰은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앞둔 가해자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참사가 준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일에는 제주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이미 자신과 결별한 40대 여성을 거리에서 흉

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송파에서의 참변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루어진 피해

자의 신고와 경찰에 의해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

니다.

 우리는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이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있을 수도 없

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에 빠진 여성을, 행정적인 관행이나 제도의 부재

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스마트워치 등 경찰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해

야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위치를 인지한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참극 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피

해자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틀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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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처럼, 스마트워치는 관계성 범죄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행정안

전부와 경찰청은 이를 인정하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이상 행정력의 한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을 죽음으

로 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도중에 관계성 범죄의 해악에 우려를 표하시며 적

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교제 폭력을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

와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전용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교제 폭력 전용 처벌법을 통과시키

겠습니다. 또한 사후적 처벌 뿐만 아니라 사전적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적

극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교제 폭력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또다시 스러

지는 일이 없도록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불안을 제거하고 일상을 지키

며 미래를 수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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